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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방직
10:00-11:00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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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섭 가옥(영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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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뮤지엄
15:20-16:00

10분

20분20분

20분

장소 및 일정



조양방직

 10:00-11:00

 : 

 : 5 12

출처: 장가현, “공장,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다“, 2018.12.16., 2022.05.06.,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cwXkIDGJMP000

내 그리운 나라, “[인천 강화]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회사에서 카페로 변신한 조양방직“, 2020.08.03., 2022.05.10., https://blog.daum.net/leeke2000/16509738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cwXkIDGJMP000
https://blog.daum.net/leeke2000/16509738


폐공장에서 강화명소로

출처: 장가현, “공장,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다“, 2018.12.16., 2022.05.06.,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cwXkIDGJMP000

강화뉴스, “조양방직은 세월이 다듬은 최고의 예술작품입니다.”, 2018.07.24., 2022.05.10.,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6

1933년 일제강점기, 강화의 갑부였던 홍재묵, 홍재용 형제가 국내 자본으로 우

리나라 최초의 방직회사를 설립한다.  이는 조양방직으로, 1936년 설립된 서울

의 경성방직보다 3년 빨리 설계되었다.

해방 이후까지만 해도 강화는 우리나라의 직물산업을 이끌던 곳이었다. 한창

직물산업이 활발할 당시에는 강화읍에만 직물공장이 60여 개, 직원은 약 4000

명이 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방직공장이 경북 구미나 대구로 옮겨가면

서 공장은 가동을 멈추었다.  최고 품질의 인조 직물을 생산하던 조양방직 또한

1958년 폐업한 이후 약 20년에서 30년간 폐공장으로 방치되었다.

총 2500여 평의 대규모 폐공장이 폐허로 전락하고, 다시 사람이 찾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유럽 빈티지샵을 운영하던 이용철 대표는 우연히

이곳을 방문했다가, 시간이 멈춘 공장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는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는 신조로 공장의 형태를 그대로 남긴다. 또한 마네킨과 트랙터와

같은 낡은 물건을 끌어들여 폐공장을 미술관이자 빈티지 이색 카페로 변화시

켰다.  

사물이 비록 숨을 쉬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생명력이 있다고 이용철 대표는

말한다. 생산 당시 용도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조양방직은 단순히 이색카페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하찮다고 생

각할 수 있는 사물의 가치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

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배움터이자 예술의 장이다.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

조양방직은 처음 강화도에 자리 잡았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낮은 울타리 뒤로 회

색빛 건물이 위치해있다. 뾰족한 삼각형의 공장 지붕과 한옥의 구조는 과거 일제강점

기의 건물임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장 벽 외관에는 그을음과 때가 묻어

나 공장이 버텨온 세월을 말해주기도 한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당시 건축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목재로 만든 지붕과 마루가

그것이며,  공간 구석구석에는 1980~90년대에서나 볼 법한 옛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빨간 공중전화박스, 놀이공원에서 탈출한 듯한 낡은 목마 모형, 사용감 있는 재봉틀과

같은 흥미로운 소품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고다. 조양방직의 금고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고보다 수백 배쯤 크다. 2층 건물 높이로 만든 회색 콘크리트 박스

위에 부를 상징하는 누런 황소 동상이 비치되어 있다. 이러한 커다란 금고를 통해 당

시 방직산업의 호황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4칸으로 시작했던 공장이 운영이 잘 되자, 다시 4칸을 증축하였다.  그 흔

적을 현재에도 찾을 수 있다. 기존보다 크고 높은 규모의 증축 공간은 일본 삼나무를

건축자재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찾기 어려운 귀한 목재가 되었는데도 불

구하고 이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 홀은 과거에 사용하던 공장 기계들을 테이블로 꾸며 그대로

옮겨놓았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재봉틀을 테이블로, 오래된 미용실 의자를 착

석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독특함을 더했다. 벽에는 1945년 조양방직의 조업 모습

을 찍은 사진이 걸려있어 공장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cwXkIDGJMP000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6


출처: 지역N문화, “빈티지한 멋이 살아있는 강화 조양방직”, 2022.05.06.., https://ncms.nculture.org/story-of-our-hometown/story/987

강화뉴스, “조양방직은 세월이 다듬은 최고의 예술작품입니다.”, 2018.07.24., 2022.05.10.,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6

▼ 옛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외관

▼ 공장 기계들로 꾸며진 카페 내부

▼ 빈티지 소품 ▼ 화장실로 개조된 정화조

▼ 콘크리트 금고

https://ncms.nculture.org/story-of-our-hometown/story/987
http://www.gang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6


 조양방직 11:00 → 고대섭가옥 11:10 (차량 10분)

 11:10-11:40

 주소: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23-4 

고대섭 가옥

출처: 김상태, “지하 난방시설과 목욕시설이 있는 강화 고대섭 가옥“, 2022.05.06., https://ncms.nculture.org/house/story/4824?jsi=

https://ncms.nculture.org/house/story/4824?jsi


정성과 전통을 담은 가옥

고대섭은 강화 고려인삼의 최초 경작자로 알려져 있다.  인삼무역 특성상 서울·개

성 등 국내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국외를 많이 돌아다녔던 그는 개성에서 본 집이

마음에 들었고, 똑같은 집을 짓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어진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

옥과 일본식 건축양식을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어 큰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

고대섭 가옥의 크기는 반가 99칸이다. 99칸은 전통시대 관헌이나 공공의 건물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이다.  100칸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치인 99칸을 지었던 것이며, 그 당시 99칸 집이라고 하면 규모가 굉장

히 큰 집이었다.

집을 짓기 위한 자재인 돌과 목재는 황해도에서 가져왔다.  종손에 의하면, 집을

짓기 위해 고대섭이 직접 건축 재료를 전부 황해도에서 배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이러한 정성이 담긴 고대섭 가옥은 2006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

되었다. 

고대섭 가옥은 솟을 대문을 가운데 두고 사괴석(벽 혹은 돌담을 쌓는 데 쓰는 육

면체의 돌)으로 담장이 둘러져 있다. 또한 솟을 대문의 좌측과 우측 두 곳까지 총 3

면에 문을 냈다. 집 안 쪽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를 ‘기역(ㄱ)’자 형태로 하고, 사

랑채 등을 ‘ 니은(ㄴ)’자 형태로 하여 전체적으로 ‘미음(ㅁ)’자 형태의 한옥을 완성

하였다.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 트인 곳으로 중정을 드나드는 출

입구가 있다. 또한, 반루 기둥 위에 겹처마를 사용하는 것까지 개성식 한옥의 전통

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출처: 김상태, “지하 난방시설과 목욕시설이 있는 강화 고대섭 가옥“, 2022.05.06., https://ncms.nculture.org/house/story/4824?jsi=

강화군 읍면통합, “강화 고대섭 가옥“, 2022.05.06.,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dong/tour/tourInfoDetail.do;jsessionid=3D4A3B8F42763C65A0466A55C6BD3139?tour_seq=147&pgno=5

16세기부터 다도는 일본의 건축양식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다실’이

독립적인 주택으로 지어지기도 했다. 다실의 외관은 매우 작고 평범하며, 건축재

료 또한 소박하고 수수하다. 그러나 공예기술과 같은 세부적인 설계에 심혈을 기

울이는 정도는 궁궐못지 않았다.  이러한 다실에서는 계급의 구분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고대섭 가옥은 행랑채 끝 쪽에 다실을 배치하여 전통 한

옥 시설 속에서 일본의 건축양식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양식의 조화가 만들어낸 가치

특별함을 더하는 시설

그 당시의 주택들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징들은 고대섭 가옥에 특별함을 더한다.

그 중 한 가지는 땅을 약 2m 정도 깊이로 파고 지하 난방시설을 설치했다는 것

이다. 툇마루 아래로 방마다 아궁이를 만들고, 아궁이 사이로는 통풍구멍을 내

었다. 이 지하 공간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기도 했고, 6·25전

쟁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하여 숨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은 별채에 설치된 목욕시설이다.  무쇠솥의 지름은 1.5m정도로

현재의 욕조와 같은 기능을 하며, 근대식 목욕탕의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건물

내부에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복도를 각각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는 점도 보

편적인 주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https://ncms.nculture.org/house/story/4824?jsi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dong/tour/tourInfoDetail.do;jsessionid=3D4A3B8F42763C65A0466A55C6BD3139?tour_seq=147&pgno=5


출처: 김상태, “지하 난방시설과 목욕시설이 있는 강화 고대섭 가옥“, 2022.05.06., https://ncms.nculture.org/house/story/4824?jsi=

강화군 읍면통합, “강화 고대섭 가옥“, 2022.05.06.,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dong/tour/tourInfoDetail.do;jsessionid=3D4A3B8F42763C65A0466A55C6BD3139?tour_seq=147&pgno=5

▼ 솟을 대문 ▼사괴석 담장 ▼ 근대식 목욕시설 ▼ 행랑채 끝 다실

▼ 지하 난방시설 ▼ 통풍 구멍 ▼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 중정 출입구

https://ncms.nculture.org/house/story/4824?jsi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dong/tour/tourInfoDetail.do;jsessionid=3D4A3B8F42763C65A0466A55C6BD3139?tour_seq=147&pgno=5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12:40 →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13:00 (차량 20분)

 13:00-15:00

 : 

 : 209

출처: 기노채 공식 SNS, “강화바람언덕 공동체주택 준공 “, 2022.05.1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택

2016년, 강화도 양도면 소재 학부형중심으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이 중 몇몇 학부형을 중심으로 공동체 주택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 사업이 추진되었다. 건설과정과 입주 이후 공동체 운영을 협동조

합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내부 공동체주택 관리규약을 마련하였으며,  진강산마

을교육공동체 등 기존 마을 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활동도 고려하였다. 그

방법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자람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주중에는 마을도서

관, 주말에는 입주민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소통 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토지를 확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만큼 저렴하고 좋은 토지

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민들에게 고품질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련하기 위함이

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족도

높은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가능한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귀촌자를 대상으로, 또

한 은퇴세대중심이 아닌 다양한 세대로 구성하여 활성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매월 또는 격월로 입주자 모임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개최하여 입주자 간 유대감

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단지 내에서 입주자 간, 그리고 지역공동체와의 활발한 교

류가 가능한 것은 기존의 전원주택과는 차별화된 장점으로 작용한다.

설계 과정 속 다양한 디테일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의 단지를 설계할 때에는 기존 토지 레벨을 최대한 활용

하였는데, 주택별 바닥레벨을 조정해서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주차장

을 입구에 배치하고 단지 내부로 차량진입을 금지시켜 단지내 보행도로를 확보

하였다. 마을 중심에 옥외공유공간도 제공하였는데, 공용마당을 통해 개방감을

주고 입주민들의 공동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단지내 LPG 가스배

관과 전기차 대응 배관, 전기인입성을 모두 지중 매립하였으며, 전 세대가 남향

으로 배치되어 세대별 조망권도 확보하었다.  입주자 및 지역공동체 간 소통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하우스인 자람도서관은 마을입구에 배치되어 입주민들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지닌다. 

주택설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목조에 비해 수명이

긴 스틸하우스 구조를 적용하였다. 마감재를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과 심플함을

따졌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는 않은 검이불루(儉而不陋) 사상을 반영한 주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바람의 언덕 공동체마을은 단순하지만, 성능은 극대화

된 설계과정을 거쳤다. 독일수입 시스템 창호, 철저한 단열, 콘크리트 줄기초 위

의 단단한 축대가 이를 설명해준다. 

인테리어 과정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입주자를 디자인 코디로 선정하여

활동하였다.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를 소개한 후, 개인의 부담능력 및 취향을 반

영하여 마감재를 선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출처: 기노채 공식 SNS, “강화바람언덕 공동체주택 준공 “, 2022.05.1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 외관

▼ 주택 내부 2

▼ 외관 및 자람도서관 ▼ 주택 내부 1

▼ 주택 내부 3

출처: 기노채 공식 SNS, “강화바람언덕 공동체주택 준공 “, 2022.05.1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 주택 내부 4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 주택 내부 5

▼ 자람도서관 (낮)

▼ 화장실 ▼ 욕실

▼ 자람도서관 (밤)

출처: 기노채 공식 SNS, “강화바람언덕 공동체주택 준공 “, 2022.05.1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 자람도서관 내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076800899057437&id=100001827925386


해든뮤지움

 바람의 언덕 공동체 마을 15:00 → 해든 뮤지엄 15:20 (차량 20분)

 15:20-16:00

 전시 해설: 큐레이터 서정민

 주소: 인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101번길 44

 비용: 1인 13,000원 (음료 제공)

출처: 해든뮤지움 공식홈페이지, “해든뮤지움 소개, 2022.05.06., http://www.haedenmuseum.com/bbs/board.php?bo_table=61

http://www.haedenmuseum.com/bbs/board.php?bo_table=61


자연은 담은, 닮은 뮤지움

해든뮤지움은 서울특별시 신사동에서 유로 갤러리를 운영하던 김춘순 관

장이 강화도에 세운 사립 미술관이다. 미술관이 많지 않은 강화도의 지역

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개관하였고, 

국내외 유명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한다. 

해든뮤지움은 사람이 계획하고 지었지만, 자연을 닮아 인위적이지 않은

형태와 구조를 지녔다.  실내와 실외 공간이 단절되지 않은 연결된 3개의

공간으로 디자인 되었다. 세 공간은 내부로는 빛을 만들고 열린 공간을 형

성하며, 외부로는 땅을 가르고 하늘을 조각한다. 땅에 담겨있는 형태가 그

대로 건축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든뮤지움은 대지에 순응하고,  풍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땅 속으로 들

어가는 구조를 택했다.  이 때문에 경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입구가 형성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건물로 진입하면 3개의 열린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선큰 가든에서는 하늘,  구름,  그리고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안과 밖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이 외에도 통창을 통해 내외부를

끊임없이 연결한다. 

내부 관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잔디마당에서 휴식하거나, 미

러가든에서 외부 조각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미러가든은 외부 벽면을 거

울로 마감 처리하여 하늘이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거울 속에 자연과

함께 조각작품도 투영되어 두 요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출처: 해든뮤지움 공식홈페이지, “해든뮤지움 소개, 2022.05.06., http://www.haedenmuseum.com/bbs/board.php?bo_table=61

지역N문화, “해든뮤지움, 햇빛처럼 빛나는 현대미술의 향연을 즐기는 곳“, 2022.05.06., https://ncms.nculture.org/exotic-museums/story/8856?jsi=

▲ 땅을 가르고 하늘을 조각하는 형태

▲ 내부 전시 공간

http://www.haedenmuseum.com/bbs/board.php?bo_table=61
https://ncms.nculture.org/exotic-museums/story/8856?jsi


출처: 해든뮤지움 공식홈페이지, “해든뮤지움 소개, 2022.05.06., http://www.haedenmuseum.com/bbs/board.php?bo_table=61

▼ 입구 램프 ▼ 미러가든 ▼ 미러가든에 확장된 하늘

▼ 전시실 내 통창 ▼ 빛을 끌어들인 내부 ▼ 선큰 가든

경인일보, “해든뮤지움“, 2015.06.3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979470

http://www.haedenmuseum.com/bbs/board.php?bo_table=6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979470



